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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휴대축산물 구제역 유전자(O형) 
검출로 국경검역 강화조치

 - 불합격 축산물 전량 폐기 및 소독 조치 완료
 - 중국 내 신규 혈청형(SAT1) 확산에 따라, 공항만 검색 강화 조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하여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

(순대, 소시지 2건)에서 구제역(FMD)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즉각 

전량 폐기 및 소독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순대 등)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확인되었다.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혈청형 

O형*)가 확인되었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7가지 혈청형(O,A, Asia1, C, SAT 1,2,3)으로 나뉘며 혈청형 O형은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임

  특히, 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구제역 혈청형 SAT 1형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선제적으로 ‘국경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발 노선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횟수를 확대하고, 외교부 협조로 중국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중국산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된 불합격 휴대축산물도 중국 노선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로 적발한 사례이다.

  * 혈청형 SAT 1형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해 왔으나, 최근 중동 지역으로 확산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26년 3월)에서 최초로 보고됨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불합격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유전자가 검출

되고 주변국에서 구제역 혈청형 SAT 1형이 보고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구제역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시 축산 

농가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입국 시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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